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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케이뱅크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

결정할 사항이며, 금융위·금감원은 증자 등과 관련

하여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을 

알려드립니다.

[조선일보 5.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➀ “”KT, 미련 버려야 은행 살려“ 금융당국 압박에 KT도 수용”

➁ “금융당국은 최근 ”은행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“는 

입장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고, 그동안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 

했던 KT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·금감원의 입장

□ 은행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 경영진이 주주와 협의하여

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.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향후 증자 등과 

관련하여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을 

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